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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원

‘감자창고에서 영화를…’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막

등록 :2021-06-17 14:10 수정 :2021-06-17 14:18

2018평창겨울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잇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17일부터 22일까지 올림픽 주 무대인 강원도 평창에

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영화제의 공식 주제는 ‘새로운 희망’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원칙을

통해 일상과 미래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30분 대관령면 올림픽 메달플라자에서 진행되며 개막 공연과 개막작 상영이 이어진다. 개막식

사회는 배우 공승연이 맡는다. 개막작은 안재훈 감독의 <무녀도>다.

올해는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전 세계 26개국 7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통일과 분단 관련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평

양시네마’와 강원도의 영화적 성과를 소개하는 ‘시네마틱 강원’ 등도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 경쟁 부문은 한국단편경쟁과 국제장편경쟁으로 나뉘며 마지막 날 열리는 시상식에서 프로그램 경쟁 부문 수상

작과 관객심사단이 직접 선정하는 관객특별상이 함께 발표된다. 현재 한국단편경쟁 본선에는 15편, 국제장편경쟁 본선

에는 9편이 진출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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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제영영화제의 즐거움을 더할 야외상영도 마련돼 있다. 야외상영은 주행사장인 올림픽 메달플라자와 평창읍 바위

공원, 진부면민체육공원 등에서 진행되며, 감자창고 시네마 등 이색장소에서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영화제 기간

주행사장에서 대관령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포테이토클럽하우스에서 열리는 사진전과 연필로 명상하기 안재훈 감독전, 평화 아카데미, 강원시네마 공동 연

수, 피프워크온 걷기 행사 등도 진행된다. 한영선 강원도 문화예술과장은 “평화와 희망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영화가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에게 치유와 공감의 장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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